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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COVID-19 상황에서 첫 임상실습 전후 간호대학생의 간호사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의 차이를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2020년 5월부터 7월까지 간호대학생 36명에게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PASW 2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COVID-19 상황에서 첫 임상실습 후 간호대학생의 간호사이미지

(t=-2.219, p=.034), 간호전문직관(t=-3.444, p=.002)은 실습 전보다 유의하게 높아졌다. 하부 항목 중 사회적 이미지

(t=-3.113, p=.004), 전문적 자아개념(t=-2.442, p=.021), 사회적 인식(t=-3.829, p=.001), 간호의 전문성(t=-2.299, 

p=.028)이 실습 후 유의하게 높아졌다. 첫 임상실습 후 간호사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

내었다(r=.831, p<.001). COVID-19에 대처하는 간호사들의 모습은 간호대학생의 간호사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 형성

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고, 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간호교육 전략마련에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주제어 : 임상실습, 간호사이미지, 간호전문직관, 간호학생, COVID-19

Abstract  This study was attempt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he first clinical practice on the image 

of nurse and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students in the COVID-19 situation.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36 nursing college students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from June to July 2020 and 

analyzed by PASW 22.0. After the first clinical practice in the COVID-19 pandemic, the nurse image 

(t=-2.219, p=.034) and nursing professionalism(t=-3.444, p=.002) increased significantly compared to 

before practice. Social image (t=-3.113, p=.004), self-concept of the profession(t=-2.442, p=.021), social 

awareness(t=-3.829, p=.001) and professionalism of nursing(t=-2.299, p=.028) significantly increased 

after the first clinical practice. After the first clinical practice, nursing professionalism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image of nurse(r=.831, p<.001). The attitude of nurses to cope with 

COVID-19 positively influenced nursing students' nurse image and nursing professionalism.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will be used as basic data for preparing educational strategies after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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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중국에서 2019년 11월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이하 COVID-19)으로 인해 전 세계가 팬데믹 상황에 

놓여 있다[1]. 국내에서도 첫 감염환자가 2020년 1월 발

생하면서 유행되기 시작하여 현재 COVID-19 누적 확

진자가 78,884명, 격리 중 대상자가 누적 8,634명, 누적 

사망자가 1,435명(2021년 2월 2일)에 이르고 있다[2]. 

COVID-19는 SARS-CoV-2 감염에 의한 호흡기 증후

군으로 현재까지 비말, 접촉을 통해 전파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으며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감염성 질환이다[3]. 

이러한 COVID-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의료인의 안전

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마침내 COVID-19

로 인한 의료인 사망이 발생하면서 사망자 수가 세계적

으로 7,000명에 이르고 있고, 국내에서도 의료인 사망이 

발생하였다[4]. 2000년대 들어서면서 2002년 중증급성

호흡기증후군,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로 불려

진 중동호흡기증후군, 2019년 COVID-19까지 생명을 

위협하는 많은 감염성 질환들이 유행되어져 왔다. 이렇게 

생명을 위협하는 감염병 유행 발생상황 속에서도 간호사

들은 환자들의 생명 보호를 위해 최일선에서 환자를 돌

보고 있다. 갑작스러운 COVID-19로 간호사들은 충분한 

사전교육을 받지 못하고, 부족한 휴식시간, 보호장구의 

부족과 재사용 등 급조되고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인 채 

두려움을 가지고[5], 국민 건강 보장을 위해 애쓰고 있다. 

또한 간호대학생들도 본인에게 전파될까 하는 감염 위

험성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갖고 임상실습을 접하고 

있다[6]. 간호대학생들은 임상실습을 통해 전문적 간호사

가 되기 위한 필수적인 간호 지식, 기술, 태도 등을 체험

하고[7], 의료진과 환자, 보호자들과의 접촉을 통해 간호

사의 위치와 역할을 확인하게 된다. 이러한 임상실습 교

육의 중요성 때문에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은 졸업시까지 

1,000시간 이상의 임상실습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8]. 첫 임상실습은 간호학생들이 실제로 간호사가 업

무 수행하는 모습을 곁에서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최초의 

기회로 첫 임상실습에서 느끼는 간호사의 이미지는 간호

학문에 자긍심을 갖고 간호학문을 계속하는데 중요한 영

향을 미치게 된다[9]. 실습 현장에서 만나는 간호사들에

게 교육과 훈련을 받으면서, 미래의 자신의 간호사이미

지와 간호전문직관을 정립하게 된다. 첫 임상실습을 통

해 간호학생들은 자신과는 다르게 임상 현장에서 능숙하

게 일을 해내는 간호사를 대면하면서 간호사이미지를 긍

정적으로 형성하기도 하고[10], 반면에 간호이론과 실제

의 차이, 의사와 간호사의 대립적 관계, 간호사의 비교육

적 태도 등을 경험하면서[11], 자신이 갖고 있던 간호사

에 대한 이미지와 현재의 간호사이미지 사이에 모순이 

생겨 부정적 이미지를 갖게 되기도 한다[12]. 간호사이미

지는 간호사에 대해 가지는 신념과 사고 및 인상의 총합

이며[13], 의사, 환자, 보호자 등과 상호작용을 통해 갖게 

되는 느낌이기도 하다[14]. 간호대학생들은 대체적으로 

간호사가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가치있고 보람있

는 일을 한다는 전문적 이미지에 대한 인식을 높게 갖고 

있으며[15], 이러한 긍정적인 간호사이미지는 임상수행

능력 만족도의 향상과 간호사로서의 정체성 확립에 중요

한 역할을 하게 되므로[15, 16], 첫 임상실습에서 간호사

이미지에 대한 경험은 중요하다. 그러므로 COVID-19라

는 국가 재난 상황에서 레벨D의 방호복을 착용하고 선별

진료소 및 임상 현장에서 근무하며 감염질환의 최일선에

서 일차 방어선 역할을 하고 있는 간호사들의 모습을 직

접 경험하면서 첫 임상실습을 경험하는 학생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희생, 책임감 등 간호사이미지에 대한 변화

를 파악하는 것은 향후 감염질환 시대를 대비한 간호교

육의 나아갈 방향 설정에 근거가 될 것이다.

간호사이미지는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한 요인이며[14], 첫 임상실습을 통해 임상실습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간호사들은 이들의 전문직관에 영향을 주게 

된다. 임상실습을 경험하는 간호학생은 전문직업인의 자

아개념을 형성해 가고 있는 단계로서, 이 전문직관은 전

문직업인 모델을 통해 발전하는 습성이 있어서 학교에서 

교육자를 통해 갖춰지기 시작하여 임상현장의 선배 간호

사에게 영향을 받게 되므로[17], 첫 임상실습은 간호전문

직관 형성에 중요하다. 간호전문직관은 간호에 대한 생

각, 즉 이념, 대상자, 본질, 목적 등의 간호관에 직업관을 

결합시킨 의미로[18], 전문직으로서 간호에 대한 견해나 

신념, 간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의식적인 견해이다[19]. 

긍정적 전문직관을 가진 간호사일수록 자신의 직업에 만

족하고 업무수행 능력에 있어서도 성과가 높다[20]. 따라

서 간호교육을 통해 올바른 전문직관을 갖도록 하는 것

은 매우 중요하며, 간호전문직관은 이론 및 실습교육을 

통해 형성되고 임상실무를 통해 발달하게 되므로[19], 임

상실습은 간호대학생이 임상환경에 적응하고 간호사로서

의 확고한 역할 인식을 획득하여 굳건한 직업관을 세우

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21]. COVID-19 상황을 종식시

키기 위한 보건의료팀으로서 협력하고 전문간호를 제공

하고 있는 간호사에 대한 관찰 경험이 예비 간호사인 학



코로나19(COVID-19) 유행 시 첫 임상실습 전·후 간호대학생의 간호사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의 차이 481

생들의 간호전문직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파악은 향후 간호사의 직업관과 이직에 영향을 줄 수 있

기에 의미가 있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속될 감

염성 질환에 대비하는 간호의 역할과 위치 정립 및 간호 

교육의 나아갈 지침을 제공하는 것으로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COVID-19 상황 시 첫 임상실습 전후 간호학

생들의 간호사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 차이를 파악하여,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교육 전략 마련에 근

거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되었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COVID-19 상황 시 첫 임상실습 전후 간

호학생들이 지각하는 간호사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을 비

교하고자 시도되었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첫 임상실습 전후의 간호사이미지, 간호전문직

관을 파악하고 차이를 비교한다.

셋째, 첫 임상실습 후 간호사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의 

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첫 임상실습 전후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사 

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의 차이를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COVID-19 상황에서 첫 임상실습을 경험

한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실습 전후 간호사이미지와 간호

전문직관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한 단일집단 사전·사후 

설계 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G도의 일 대학 간호학과 3학년으

로 2주간 첫 임상실습을 수행한 학생을 편의추출 하였다. 

대상자의 임상실습은 총 6주(성인간호학 2주, 아동간호

학 1주, 여성간호학 1주, 지역사회간호학 2주)간 계획되

었으나, COVID-19 상황으로 다른 실습교과목은 원격실

습으로 대체되었고, 성인간호학만 임상실습으로 이루어

졌다. 성인간호학실습은 2020년 6월 1일부터 7월 10일

까지 이루어졌으며, 이 시기는 이태원클럽 관련 코로나 

19 확진자가 증가하고, 대전, 광주, 대구 등 비수도권에

서 집단감염 사례가 30%로 치솟으면서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검토[22]하는 시기이었다. 자료수집은 2020년 5

월 25일부터 7월 17일까지 이루어졌고, 대상자별로 임

상실습 직전에 사전 자료수집과 2주 임상실습 직후 사후 

자료수집이 이루어졌다. 

실습기관은 G도 소재 국립대학병원으로 919병상의 

상급종합병원이며, COVID-19 감염환자의 선별진료소

와 입원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다. 실습부서는 소

화기계 병동(소화기내과, 일반외과), 근골격계 병동(정형

외과)이었다. 실습 2주 전부터 실습 예정인 학생들의 동

선 체크 및 일일 건강모니터닝이 이루어졌으며, 실습 중

에는 실습 병원 출입이 방역기준에 의해 엄격히 통제되

었고, 실습 병동에서는 실습 동안 하루 2회의 체온측정, 

병원 내 구내식당 출입제한 등이 이루어졌다. 실습 병원

의 감염관리지침 상 체온이 37.5도 이상일 경우에는 실

습중단 및 COVID-19 검사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실제

로 실습 도중 실습 학생의 발열로 실습중단 및 코로나 

19 검사를 시행한 대상자가 1명 있었다. 대상자들은 실

습 병동에서 발열환자 발생시 COVID-19 검사 및 격리 

간호 수행을 관찰하였고, 호흡기계 병동은 실습 중단으

로 간호사가 COVID-19 환자를 간호하는 것에 대한 직

접 관찰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연구의 목적과 연구를 통

해 위해가 발생하지 않는 점, 비밀유지 및 언제든지 참여

를 거부할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이를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를 허락하고 연구동의서에 서명한 학생

을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대상자가 학생이라는 취약 신

분임을 고려하여, 연구자가 아닌 다른 연구원을 통해 연

구의 목적과 연구 참여자의 권리, 연구 참여 여부에 따른 

불이익 가능성, 익명성과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가 수집

되지 않고 무기명 처리됨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았다. 

대상자 수는 G*power program 3.1.0을 이용하여 산

출하였으며, 효과크기 .5, 유의수준 .05, 검증력 .80으로 

필요한 표본 수는 총 27명으로 탈락율 20% 고려하여 총 

36명에게 자료수집을 하였으며, 이 중 불성실한 응답 4

부를 제외하고 최종 32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일반적 특성 

성별, 나이, 간호학 선택 동기, 간호사이미지 형성에 

영향 요인, 전공만족도 등 총 5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2.3.2 간호사이미지

본 연구에서는 Yang[23], Kim과 Kim[24]의 도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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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g 등[25]이 수정·보완하여 만든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전문적 이미지 6문항, 전통적 이미지 6문항, 

사회적 이미지 5문항, 간호직 전망 3문항의 총 20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다. 5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

수록 간호사이미지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Kang 등

[25]의 연구에서 Cronbach's α값은 .94이었고, 본 연구

에서는 .95이었다. 

2.3.3 간호전문직관

본 연구에서는 Yeun 등[26]이 개발하고 Han 등[27]

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전문적 자

아개념 6문항, 사회적 인식 5문항, 간호의 전문성 3문항, 

간호계의 역할 2문항, 간호의 독자성 2문항의 총 18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

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음을 의미한다. Han 등[27]의 

연구에서 Cronbach's α값은 .94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8이었다. 

2.4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PASW 22.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간호사이미지와 간호전문

직관은 평균 평점 및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첫 임상실

습 전후 및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사이미지, 간호전문

직관의 차이는 paired t-test, Wilcoxon's signed 

rank test로 분석하였고, 간호사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

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

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과 같이 대상자의 성별은 여성이 27명

(84.4%), 연령은 21세이상이 24명(75.0%), 간호학 선택 

동기는 적성과 흥미 12명(37.5%), 가족의 권유가 8명

(25.0%)으로 많았다. 간호사이미지 형성에 영향 요인은 

입원 및 병원방문 시 간호사의 모습 14명(43.8%), 대중

매체가 9명(28.1%)으로 많았고, 간호학 전공만족도는 만

족한다가 18명(56.3%)으로 많았다.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Gender Women 27(84.4)

Men 5(15.6)

Age (yr) ≤20 8(25.0)

21≥ 24(75.0)

Motivation to study 
nursing

Aptitude and interesting 12(37.5)

Fitting to grade 2(6.3)

Recommendation of family 8(25.0)

Well-employed 5(15.6)

Servable job 5(15.6)

Factors related to the 
formation of nurse’s 

image

Mass media 9(28.1)

Hospitalized or visited the hospital 14(43.8)

A nurse among my family and relatives 4(12.5)

Clinical practice 2(6.2)

Indirect experience throughprofessors 3(9.4)

Satisfaction with 
nursing major

Satisfied 18(56.3)

Moderate 12(37.5)

Dissatisfied 2( 6.2)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32) 

3.2 COVID-19 유행시 첫 임상실습 전후 간호사

    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

첫 임상실습 전 간호사이미지는 4.17점이었고, 실습 

후 4.43점으로 유의하게 높아졌고(t=-2.219, p=.034), 

사회적 이미지도 실습 전 3.99점에서 실습 후 4.33점으

로 유의하게 높아졌다(t=-3.113, p=.004). 전문적 이미

지는 실습 전 4.44점에서 실습 후 4.71점, 전통적 이미

지는 실습 전 4.24점에서 실습 후 4.45점, 간호직 전망

Variables
Pretest Posttest

t(p)
Mean±SD Mean±SD

Nurse image 4.17±0.62 4.43±0.43 -2.219(.034)

Professional image 4.44±0.77 4.71±0.41 -1.817(.079)

Traditional image 4.24±0.84 4.45±0.54 -1.327(.194)

Vision of nursing career 3.82±0.63 4.00±0.71 -1.395(.173)

Social image 3.99±0.61 4.33±0.56 -3.113(.004)

Nursing Professionalism 4.09±0.47 4.37±0.51 -3.444(.002)

Self-concept of the 
profession

4.27±0.52 4.51±0.52 -2.442(.021)

Social awareness 3.63±0.72 4.19±0.73 -3.829(.001)

Professionalism of 
nursing

4.05±0.64 4.31±0.71 -2.299(.028)

The role of nursing 
service

4.31±0.59 4.21±0.75   .641(.526)

Originality of nursing 4.52±0.86 4.28±1.36   .879(.386)

Table 2. Difference of nurse image and nursing 

professionalism before and after clinical 

practice      (N=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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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실습 전 3.82점에서 실습 후 4.00점으로 높아졌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 

Table 2와 같이 간호전문직관은 첫 임상실습 전 4.09

점에서 실습 후 4.37점으로 유의하게 높아졌고

(t=-3.444, p=.002), 전문적 자아개념은 실습 전 4.27점

에서 4.51점(t=-2.442, p=.021), 사회적 인식은 실습 전 

3.63점에서 실습 후 4.19점(t=-3.829, p=.001), 간호의 

전문성은 실습 전 4.05점에서 실습 후 4.31점(t=-2.299, 

p=.028)으로 유의하게 높아졌다. 간호계 역할과 간호의 

독자성은 실습 전보다 실습 후에 감소하였으나, 유의하지

는 않았다.

3.3 첫 임상실습 후 간호사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의 

    관계

첫 임상실습 후 간호사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 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r=.831, p<.001). 전문

적 이미지(r=.707, p<.001), 전통적 이미지(r=.639, 

p<.001), 간호직 전망(r=.596, p<.001), 사회적 이미지

(r=.746, p<.001)는 간호전문직관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

계를 나타냈고, 사회적 이미지가 가장 강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간호전문직관의 전문적 자아개념(r=.819, 

p<.001), 사회적 인식(r=.756, p<.001), 간호의 전문성

(r=.782, p<.001), 간호계 역할(r=.692, p<.001)은 간호

사이미지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전문직 자

아개념이 가장 강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간호의 독자

성은 간호사이미지와 상관관계가 없었다. Table 3.

Variables

Nurse’s 
image
r(p)

Professional 
image 
r(p)

Traditional 
image
r(p)

Vision of 
nursing 
career

r(p)

Social 
image
r(p)

Professionalism
.831

(<.001)
.707

(<.001)
.639

(<.001)
.596

(<.001)
.746

(<.001)

Self-concept 
of the 
profession

.819
(<.001)

.737
(<.001)

.630
(<.001)

.461
(.008)

.794
(<.001)

Social 

awareness

.756

(<.001)

.521

(.002)

.495

(.004)

.735

(<.001)

.738

(<.001)

Professionalis
m of nursing

.782
(<.001)

.671
(<.001)

.613
(<.001)

.430
(.014)

.782
(<.001)

The role of 
nursing service

.692
(<.001)

.547
(.001)

.541
(<.001)

.413
(.019)

.712
(<.001)

Originality of 
nursing

-.092
(.617) 

.009
(.959)

.008
(.967)

-.044
(.810)

-.266
(.142)

Table 3. Correlation among nurse image and nursing 

professionalism       (N=32)

3.4 COVID-19 유행시 첫 임상실습 전후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사 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 

Characteristics Categories

Nurse's image Nursing Professionalism

pre-test
(M±SD)

post-test
(M±SD)

t/Z(p)
pre-test
(M±SD)

post-test
(M±SD)

t/Z(p)

Gender Women 4.21±0.38 4.43±0.46 -2.611(.015) 4.09±0.46 4.40±0.54 -3.379(.002)

Men 4.02±1.40 4.44±0.23 -.672(.539) 4.09±0.57 4.22±0.24 -.753(.493)

Age(yr) ≤20 4.27±0.49 4.36±0.48 -.889(.403) 4.34±0.38 4.53±0.41 -1.468(.185)

21≥ 4.15±0.66 4.46±0.42 -2.077(.049) 4.01±0.47 4.32±0.54 -3.099(.005)

Motivation to study 
nursing

Aptitude and  interesting 4.15±0.89 4.65±0.19 -1.915(.082) 4.27±0.41 4.60±0.31 -3.077(.011)

Fitting to grade† 3.95±0.00 4.33±0.74 -.447(.655) 4.03±0.43 4.58±0.27 -1.342(.180)

Recommendation of family 4.21±0.25 4.20±0.44 .051(.961) 3.91±0.34 4.06±0.51 -.947(.375)

Well-employed 4.25±0.41 4.55±0.42 -1.179(.304) 4.08±0.43 4.62±0.40 -1.844(.139)

Servable job 4.20±0.68 4.21±0.59 -.144(.893) 3.99±0.78 3.98±0.69 .089(.933)

Factors related to 
the formation of 
nurse’s image

Mass media 4.21±0.39 4.64±0.41 -2.225(.057) 4.12±0.47 4.56±0.54 -2.268(.053)

Hospitalized or visited the hospital 3.99±0.82 4.24±0.43 -1.170(.263) 3.98±0.54 4.16±0.54 -1.656(.122)

A nurse among my family and 

relatives

4.39±0.18 4.66±0.27 -1.432(.248) 4.07±0.35 4.51±0.36 -1.627(.202)

Clinical practice† 4.60±0.35 4.73±0.18 -.447(.655) 4.42±0.43 4.64±0.11 -1.000(.317)

Indirect experience through 

professors†

4.40±0.43 4.18±0.38 -1.633(.102) 4.33±0.22 4.41±0.36 -.816(.414)

Satisfaction with 

nursing major
Satisfied 4.35±0.35 4.56±0.38 -2.121(.049) 4.17±0.49 4.45±0.52 -3.092(.007)

Moderate 4.08±0.39 4.23±0.47 -1.006(.336) 3.98±0.41 4.25±0.51 -1.540(.152)

Dissatisfied†
3.18±2.29 4.50±0.07 -.447(.655) 4.00±0.79 4.36±0.59 -1.342(.180)

†Wilcoxon's signed rank test

Table 4. Difference in variable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32)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9권 제5호484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사이미지는 여학생(t=-2.611,

p=.015), 연령은 21세이상(t=-2.077, p=.049)과 간호

학에 만족하는 경우(t=-2.121, p=.049)에 실습 전 보다 

실습 후 유의하게 높아졌다. 

간호전문직관은 여학생(t=-3.379, p=.002), 연령은 

21세이상(t=-3.099, p=.005), 간호학에 만족하는 경우

(t=-3.092, p=.007)에 실습 전보다 실습 후 유의하게 높

아졌다. 또한 적성과 흥미로 간호학을 지원한 경우

(t=-3.077, p=.011)에 실습 전보다 실습 후의 간호전문

직관이 유의하게 높아졌다. Table 4.

4. 논의

본 연구는 COVID-19 상황에서 첫 임상실습을 경험

하는 간호대학생의 간호사이미지, 간호전문직관이 임상

실습 전후 어떻게 변화하는지 실제적으로 파악하여 간호

교육 변화의 지침을 확인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COVID-19 유행상황시 첫 임상실습 후 

간호사이미지가 실습 전보다 유의하게 높아져서 간호사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

행연구에서 첫 임상실습 후 간호사 이미지가 실습 전보

다 유의하게 증가하였던 결과[9, 28]와 유사하다. 

COVID-19 유행상황에서 첫 임상실습은 간호학생들에

게 감염의 위험이라는 불안과 부담감이 컸을 것이고[6], 

또한 임상실습은 간호사가 되기 위한 필수 과정이기에 

많이 혼란스러웠을 것이다. 간호대학생들은 임상실습을 

앞두고 이러한 실습에 대한 복잡한 심정과 또한 이런 기

회에 실습을 해야 실질적으로 배울 수 있다는 양가감정

을 표현하였다[29]. COVID-19 이전의 결과와 유사하게 

COVID-19 상황에서 첫 임상실습을 경험한 학생들의 

간호사이미지 향상은 감염의 위험 속에서도 환자의 생명

보호를 위해 헌신하는 간호사를 보면서 불안과 두려움보

다는 간호사로서의 책임감, 숭고함을 더 많이 느꼈기 때

문으로 여겨진다. 간호사이미지에 대한 관심은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주는 것이며, 간호에 대한 

정체성을 찾게 되는 일이다[30]. 간호사이미지의 하부 항

목은 실습 전‧후 모두 전문적 이미지, 전통적 이미지, 

사회적 이미지, 간호직 전망 순으로 나타났고 전문적 이

미지의 점수가 가장 높았다. 간호사의 전문성, 숙련성, 

신뢰성을 나타내는 전문적 이미지의 점수가 높았고, 사

회적 지위, 전망있는 직업, 가족이나 친지에게 권하고 싶

은 직업의 의미를 나타내는 간호직 전망은 부정적 결과

를 보였던 선행 연구들과 유사한 맥락이다[10, 24]. 이는 

COVID-19 이전과 마찬가지로 갑작스런 COVID-19 상

황에서 열악한 근무 환경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들이 응급

상황에 잘 대처하고 모습들을 통해 숙련된 지식과 기술

을 가진 전문 직업이라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갖기는 하

지만, 힘든 직업이라는 것에 대한 부담감[30]과 이에 대

한 보상이 부적절하다고 여겨 부정적 이미지가 형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고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간호사이

미지를 조사하였던 선행 연구에서도 전문적, 전통적, 사

회적 이미지, 간호직 전망 순[9]으로 간호학생들의 간호

사이미지에 대한 결과와 같았다. 이것은 간호사이미지 

형성이 학생 스스로 내부에서 형성한 경우도 있으나, 주변

인의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가 투영되기도 함을 의미한다

[31]. 

첫 임상실습 후 간호사이미지 중 사회적 이미지가 유

의하게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첫 임상실습 전후 전체 간

호사이미지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실습 후 사회적 이

미지가 유의하게 높아졌던 결과와 유사하다[9]. 감염병의 

공포 속에 누구도 섣불리 나설 수 없는 상황에서 임상현

장에서 감염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들의 모습과 

COVID-19 유행지역으로 솔선하여 자원봉사를 하기 위

해 떠나는 간호사들의 모습 등에 사회적 이미지가 다른 

항목에 비해 더욱 높아진 결과로 생각된다. 전문적 이미

지, 전통적 이미지, 개인적 이미지, 사회적 이미지 모두

에서 유의한 증가를 나타내었던 결과[9, 28]와는 차이가 

있으므로 반복적 연구가 필요하다. 간호학생의 간호사 

이미지는 임상현장에서 간호사 역할 모델에 의해 긍정적

으로 형성되므로[28, 32], 간호학생들의 역할모델을 될 

수 있는 우수한 임상지도를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

다[28]. 임상실습 및 교과과정을 통해 간호사의 전망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임

상현장 지도자와의 협업을 통해 임상에서의 간호사들의 

다양한 역할과 모델을 경험할 수 있는 임상간호사와 멘

토·멘티 같은 전략 개발로 간호사의 비전을 제시하여 긍

정적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COVID-19 유행상황에서 첫 임상실습 후 간호학생들

의 간호전문직관은 유의하게 높아졌으며, 이는 첫 임상

실습 후 간호전문직관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결과[33]

와 유사하다. COVID-19 이전의 결과와 유사하게 

COVID-19 상황에도 간호전문직관이 향상된 것은 감염

병이라는 위험한 상황에서 첫 임상실습을 하면서 현실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받아들이며, 향후 

간호사 직업의 정체성 확립에 도움이 된 것으로 여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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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간호전문직관은 간호활동 과정 전체에 대한 직업적 

견해로서 대학에서는 간호이론과 1,000시간 이상의 임

상실습이라는 간호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간호전문직관 

확립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신규 간호사

들의 이직률은 전체 간호사 이직률의 66.5%를 차지[34]

할 정도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신규간호사의 간호전문

직관과 이직의도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고[35], 간

호전문직관이 높은 간호사는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이 높

고, 이직의도가 낮았다[27]. 이와 같이 신규간호사가 되

기 위한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간호전문직관이 

영향을 미치므로[36], 올바른 간호전문직관 형성은 중요

하다. 따라서 COVID-19로 힘들게 업무를 수행하는 간

호사의 모습 속에서도 간호학생들의 간호전문직관이 향

상을 보인 것은 향후 신규 간호사 이직률 감소에도 도움

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간호학생들의 올바른 간

호전문직관 형성을 위해 임상 실무에 대한 현실을 직시

하고 자신의 직업에 대한 간호전문직관에 충분한 고민을 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COVID-19

로 임상실습이 중단되고 교내실습으로 대체하는 이 시점

에서 임상실무의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다양하고 융합

적인 시뮬레이션 실습 개발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간호

전문직관은 첫 임상실습 후 전문적 자아개념, 사회적 인

식, 간호의 전문성이 실습 전보다 유의하게 높아졌고, 간

호계 역할과 간호의 독자성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

것은 첫 임상실습 후 사회적 인식은 유의하게 높아졌으나, 

간호의 독자성은 유의하게 낮아진 선행 연구결과와 유사

하다[33]. COVID-19 이전과 같이 COVID-19에 대처

하는 간호사들의 모습이 더욱 독립적이며 전문인으로서 

협력하고 존경받고 대우 받고 있다고 인식하였기 때문이

다. 그러나 간호계 역할이나 독자성에 차이가 없었던 것

은 선행 연구 결과와 같이 학교에서의 교육과 임상실습

에서 오는 괴리감[36, 37]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된다. 이에 간호사의 업무가 환자 간호의 독자적 업무 외

에 의사와 타 직종들과의 협업 관계의 업무가 많음을 인

식시키고 이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첫 임상실습 후 간호사이미지와 간호전문

직관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사회적 이

미지가 간호전문직관과 강한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전문

적 자아개념이 간호사이미지와 강한 상관관계를 나타냈

다. 이는 간호전문직관과 간호사이미지가 정적 상관관계

를 나타내고[12, 38], 간호사이미지가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고, 하부 항목 중 사회적 이미지, 전문적 이

미지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다

[12]. 이는 간호학생들의 간호전문직관 향상을 위해서는 

긍정적 간호사 이미지 확립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또한 

사회적 이미지가 간호전문직관과 강한 상관관계, 전문적 

자아개념이 간호사이미지와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던 결

과와 유사하다{38]. 이는 간호사의 자신감 있는 모습, 타 

의료인들과의 동료로서의 모습과 건강교육자로서의 역할 

등의 사회적 이미지 향상이 학생들의 간호전문직관 향상

에 가장 크게 기여하고, 또한 간호사가 갖추어야 할 인

격, 태도, 자세 등 전문적 자아개념의 향상이 학생들의 

간호사이미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결과임을 의

미한다. 따라서 이번 COVID-19 상황에서 간호사들의 

헌신하는 모습을 통해 간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대

한 변화는 학생들에게 간호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간호의 정체성 확립과 전문직 간호인으로서 직업관 

확립에도 도움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사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은 

여학생, 21세이상인 경우에 실습 전 보다 실습 후 유의하

게 높아졌다. 실습 전후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비교

한 선행연구가 드물어 직접적 논의는 어려우나, 본 연구 

대상자의 특성과 같이 간호학과는 여학생이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임상실습을 경험하는 3학년이 대부분 21세이

상[38]에 해당되므로, 실습 후 간호사이미지와 간호전문

직관이 향상된 결과를 나타낸 것은 COVID-19 상황에

서 임상실습이 간호학생들에게 전반적으로 감염 위험이

라는 부정적 영향보다는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

단된다. 또한 간호학에 만족하는 경우에 간호사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이 실습 전보다 실습 후에 유의하게 높아졌

는데, 이는 집단 차이에서 전공만족도가 매우 만족인 경

우에 간호사 이미지, 간호전문직관의 수준이 높았던 결

과[38]와 유사하며, 따라서 간호교육 현장에서 전공만족

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마련과 노력이 지속되어

야 한다. 또한 적성과 흥미로 간호학을 선택한 경우에 실

습 전 보다 실습 후의 간호전문직관이 유의하게 높아졌

는데, 이는 적성과 흥미로 간호학을 선택한 학생들은 대

학 입학 시 간호사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진로를 결정하

였을 것이고, COVID-19 상황에서의 임상실습이 정체성 

확립에 도움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학생들의 간

호학 선택 동기가 취업이 잘 되는 이유로 인한 경우가 많

아지고 있음이 선행 연구결과들에서 나타나고 있다[36]. 

취업난으로 이러한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며, 따

라서 이런 학생들의 간호전문직관 형성에 대한 방안 마

련이 필요하다. 그러나 간호전문직관이 첫 임상실습 전

후 간호학 선택동기에 따른 차이 없었던 결과[33]와는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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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있어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COVID-19 상황 속에서 첫 임상실습을 경험하는 간

호학생들의 간호사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이 상승한 것은 

간호학생들에게 COVID-19에 대처하는 간호사들의 모

습이 긍정적 영향을 준 것임을 알 수 있었다. 

COVID-19로 인해 교육은 강의실이 아닌 비대면 수업

이라는 온라인 교육의 새로운 교육 방식으로 전환되었고, 

임상실습도 제한적이거나 교내 실습으로 대체되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가장 큰 변화는 사회 전반의 디지털화와 스마트화로 보

건 의료계에도 영향을 미쳐 고도의 전문 의료서비스로의 

전환이 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40]. COVID-19 이후 

직면할 시대 변화에 맞춰 간호 교육 현장에서도 고도의 

전문간호서비스[40]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간호

사를 키우는 간호 교육이 필요하다. 변화에 따라가기 보

다는 변화의 주체로서 앞서가는 간호사들의 모습은 간호

사이미지를 좀 더 진취적이고 긍정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간호사이미지의 향상은 간호전문직관 향

상에도 기여하여 간호학생들의 정체성 확립에 중요한 역

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COVID-19 유행 상황 시 첫 임상실습 전

후 간호학생들의 간호사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 차이를 

파악하여,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교육 전략 

마련에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 결과 간호학생의 COVID-19 유행 시 첫 임상실

습 후 간호사이미지는 유의하게 높아졌고, 하부 항목은 

사회적 이미지가 유의하게 높아졌다. 임상실습 후 간호

전문직관도 유의하게 높아졌고, 전문적 자아개념, 사회

적 인식, 간호의 전문성이 유의하게 높아졌다. 첫 임상실

습 후 간호사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은 유의한 정적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

사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은 여학생, 21세이상, 간호학에 

만족하는 경우에 실습 전보다 실습 후에 유의하게 높아

졌고, 간호학 선택 동기가 적성과 흥미인 경우에 실습 후 

간호전문직관이 유의하게 높아졌다. 

이상의 결과를 근거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임상실무의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융합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교육 방안 마련으로 간호사이미지 향상과 

간호전문직관 확립에 기여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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